
172. 유겹연생劉�捐生
하동何東 땅을 할양하여줄 때에 사신

使臣으로 간 유겹劉�이 금金나라 군영軍
營에 이르니 금인이 그를 승사僧舍에 관
숙館宿케 하였다. 이때 금나라의 복야僕
射 한정韓正이 일러 말하기를‘국상國相
(금의 재상)이 그대를 잘 알고 있어 이제
그대를 채용코자 한다’하였다. 이에 유
겹이‘구차히 비집고 살아서 두 성씨를
섬기느니 죽어서 그리 아니함이 있을 뿐
이다’하였다. 한정이또 말하기를‘군중
軍中에서 의논하기를 이미 타성他姓(송
의 황실 조趙씨 외의 성)을 세우기로 하
여 그대로 하여금 이를정벌케 하고자 하
고 있소. 그러니 가속家屬과 더불어 가서
헛되이 죽는 것은 북쪽으로 가서 부귀를
취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오’하니 유
겹이 하늘에 우러러 크게‘그러하냐’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이르기
를‘금인이 내게 죄를 주지 아니하면서
나를 쓸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무릇
곧은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
고 충성스런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
는데 하물며 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함에 있어서랴. 여기는 내가 반드
시 죽어야 할 곳이다’하고 이를 친신자
親信者에게주어 지니고 가 그 아들자우
子羽 등에게 알리라 하였다. 그리고 목욕
하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술 한 잔을 마
시고목을매 자결하였다.
금나라 사람들이 그 충성에 탄식하며

그 절의 서쪽 언덕에 시신을 묻어주고
승사의 창벽窓壁에 편액扁額을 써 달아
그가 거처했던 곳을 표지하였다. 그시신
을 무릇 8 0일 동안 놓아두고 기다렸다가
염습을 하였는데 그 안색이 그때까지도
살아있는 것과같았다.
제목 유겹연생은 유겹이 삶을 버렸다

는 뜻이다. 유겹은 이름자 겹�을 갑이라
고도 하며 송의 숭안崇安 사람으로 자는
중언仲偃, 시호는 충현忠顯이고 벼슬은
자정전학사資政殿學士였다. 그의 아들
유자우劉子羽는 자가 언수彦修이고 휘유
각대제徽猷閣待制 벼슬을 하며 주희朱
熹, 즉 주자朱子의 스승이 된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유공봉사몰호진劉公奉使沒胡塵 : 유공
이 사절로 가 오랑캐의 먼지 속에 몰했
는데
취피부구이팔순就彼浮丘已八旬 : 저

부구산浮丘山으로갈 때 이미 8순이었네
안색여생양유이顔色如生良有以 : 안색

이 산사람같음 진실로 까닭 있으니
수지충의격창민須知忠義格蒼旻 : 모름

지기충의가 푸른 하늘에 미침이었네
연구순국시단침捐軀徇國是丹� : 몸을

버려나라를 좇음이 붉은 정성이라
기긍투생사피금豈肯偸生事彼金 : 어찌

기꺼이 투생하여 저 금나라 섬길 것인가
적탄충성매예근賊嘆忠誠埋췐謹 : 적군

도 충성에 탄복해 삼가서 묻어주니
고지호로역인심固知胡虜亦人心 : 진실

로 오랑캐에게도 사람의 마음 있구나.

173. 손부사종孫傅死從
금군金軍이 송宋의 경성京城을 공격하

니 태자소부太子少傅 행궁유수行宮留守
인 손부孫傅가 몸소 시석矢石을 무릅쓰
고 있는데 흠종欽宗은 재차 적의 군영으
로 행차해 들어갔다. 금군은 남훈문南薰
門을 열어제끼고 들어와 도군황제道君皇
帝 휘종徽宗과 황후 및 황자제왕皇子諸
王과 왕비ㆍ공주를 찾았다. 손부는 중궁
中宮에 머물면서 태자太子를 붙들려보내
지 않으려고 비밀히 모의하여 민간에 숨
기려고 하였다.
그래서 태자와 생김새가 비슷한 자를

골라 환자宦者(내시) 2인과 함께 보내되
환자 2인은 죽여서 오랑캐의 군영으로
보내면서 그 환자가 몰래 태자를 범하여
투항코자 하였기 때문에 죽였노라고 고
하게 하였다. 이 말을 듣고 분노한 도성
都城 사람들이 다투어 환자들을 쳐죽이
면서 변복한 태자까지도 잘못 찔러 다치
게 하는데 어찌 이를 막아 구할 겨를이
없었다. 손부가 뒤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뒷수습을 할 사람이 없는지라 가슴을 치
면서 대성통곡大聲慟哭하기를‘내가 태
자의 부傅이니 의로써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하는데 이때 황성사皇城司(천자의
명을 전하는 벼슬)로 있던 그 아들이 와

서 보살피려 하자‘내 이미 나라를 위해
죽기로 했으니 어서 물러가 사람의 뜻을
어지럽게 말라’하여 물리쳤다. 그리고
이제는 행궁유수로서 왕시옹王時雍에게
부탁하여 황후와 태자를 따르게 하고 남
훈문에 이르러 나가기를 구하려 하였다.
문을 지키던 호인胡人이‘군중에서 지금
찾는 것은 오직 황후와 태자인데 유수가
어찌하여 따라나가시오’하고 물으니 손
부가‘주상께서 이미 욕을 보시고 태자
께서 또 나가신다. 내가 송의 대신이고
또한 태자의 부인데 상께서 돌아오시지
아니하시니 마땅히 태자를 좇아 죽을 것
이다’하였다. 오랑캐가점한粘罕의 명으
로 불렀으나 그대로 나갔는데 이후로 손
부가 간 곳을몰랐다.
제목 손부사종은 손부가 죽어서 좇았

다는 뜻이다. 손부는송나라 해주海州 사
람으로 자는 백야伯野, 시호는 충정忠定
이다. 진사進士를 하여 상서우승尙書右
丞 등을 지냈는데 흠종欽宗의 태자를 시
종하다가 삭북朔北에서 죽었다. 점한粘
罕은 금金나라 완안종한完顔宗翰의 한어
漢語 이름이고 본명은 점몰갈粘沒喝이
다. 금나라 경조景祖 황제의 증손으로 시
호는 환충桓忠이며 요遼와 송宋 정벌에
가장 큰 공을 세워 태보太保ㆍ상서령尙
書令에 이르고 사후에 진왕秦王으로 추
봉되었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적공경국세장궁賊攻京國勢將窮 : 도적
이 서울을 공격해 형세가 기우는데
소부정충관일홍少傅精忠貫日紅 : 소부

의 맺힌 충성이 붉은 해를 꿰뚫었네
당이사종비분어當以死從悲憤語 : 마땅

히 죽음으로써따르겠다는 비분의 말이
지금청사동영풍至今靑史動英風 : 오늘

에 이르도록 청사에서 큰 바람일으키네
노색저황급후비虜索儲皇及后妃 : 오랑

캐가 태자와 후비를 찾으니
주무밀계유수지綢繆密計有誰知 : 주도

히 밀계를 세움누가 알리오마는
남훈일출종무반南薰一出終無返 : 남훈

문으로한번나가서는끝내돌아오지않으니
대하원비속력지大厦元非獨力支 : 큰

집을 원래 혼자서 지탱치 못할러라.

174. 숙야액항叔夜扼�
총관總管 장숙야張叔夜가 군사를 거느

리고 구원하러 들어오는데 혹자가 천천
히 나아갈 것을 권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국가가 위난에 처해 있는데 어찌 제몸
을 돌볼 수 있으랴’고 하였다. 적군을만
나서는 기병騎兵으로 유격遊擊하고 전전
하며 진군하여 도성都城에 이르니 흠종
欽宗 황제가 행차하여 남훈문南薰門에
이르러 이를 보게 되었다. 그 군용軍容이
심히 정연하였는데 장숙야가 황제께 입
대入對하여 아뢰었다.
“원컨대 명황明皇(당의 명황제 현종玄
宗의 시호 지도대성대명효황제至道大聖
大明孝皇帝의 약칭)이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피한 것같이 하소서. 잠시 양양襄陽
으로 나아가시었다가 옹雍으로 행행幸行
하실 것을 도모하소서.”
황제가 그로 하여금 군사를 지휘하여

성을 지키게 하니 연일 대전을 벌여 적
의 금반지를 낀 귀장貴將 2인을 목베었
으나 성이 깨지면서 창에 찔렸다. 그런데
도 장숙야와 그 아들이 더욱 힘써 싸우
니 사졸이 모두 죽기로 싸웠으나 송宋나
라의 여러 장수 중에 한 사람도 이르는
자가 없었다. 오랑캐와 강화講和를 하게
되어서는 흠종이 재차 교외로 나가려 하
니 장사숙이 그 말머리를 이마로 두드리
며 간하여 막았으나 돌이키게 할 수가
없자 곧 소리내 통곡하며 재배를 하였다.
이에 무리가 모두 통곡하니 황제가 머리

를 돌려 당부하기를‘계중稽仲(장숙야의
자)은 노력하라. 오랑캐가 다른 성姓(송
황실 조趙씨 이외의 타성) 사람을 옹립
하려 하니 공은 빌건대 황태자를 임금으
로 세워 백성의 마음을 좇도록 하라’하
니 오랑캐의 추장이 노하여 뒤쫓아 달려
와 군중軍中에 이르렀다. 장숙야가 처음
과 같이 항론抗論하며 조금도 굽히지 않
았는데 마침내 황제를 호종扈從하여 북
쪽으로 떠나가면서 도중에 때가 되면 국
물만을 먹고 곡물은 먹지 않았다. 백구白
溝에 이르렀을 때 어거해 가는 자가‘이
제 계하界河를 건너는구나’하니 곧 소
스라쳐 일어나 둘러보더니 하늘을 우러
러 크게 부르짖다가는 목의 기도가 막혀
죽었다.
제목 숙야액항은 장숙야가 목이 눌려

죽었다는 뜻이다. 장숙야張叔夜는 벼슬
이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 시호는
충문忠文이고 송의 휘종徽宗과 흠종이
금金나라에 잡혀갈 때 따라가다가 먹지
않고 오열하다 죽었다. 계하界河는 중국
의 하북성河北省 망도현望都縣에서 발원
하여 방순하方順河와 합류되는 강으로
옛이름은 박수博水인데 이때는 송나라와
금나라의 경계가 되는강이었다.
그 찬시讚詩는 다음과 같다.

노병승승범신경虜兵乘勝犯神京 : 오랑
캐 군사 승리를 타고 신성한 서울을 범
하니
허국성심불석생許國誠深不惜生 : 나라

에 허락한 성의 깊어삶을 아끼지 않고
독운양주부제실獨運良籌扶帝室 : 홀로

좋은계책 운용하여 황실을 부축한 것
지금충분사인경至今忠憤使人驚 : 오늘

까지충성의 분발 사람을 놀라게 하네
항론능불굴군추抗論能不屈群酋 : 대항

의 논변으로 능히 추장의 무리에 굽히지
않고
걸립황저여갱주乞立皇儲慮更周 : 황태

자를 세울 것 부탁하는 마음 주공周公의
일 상기시키는데
호종백구종사절扈從白溝終死節 : 백구

에 호종하여 끝내 절개로 죽으니
고풍천재늠횡추高風千載凜橫秋 : 높은

바람삼엄하여 천추에 비꼈도다

175. 부찰식립傅察植立
부찰傅察은 송나라 맹주孟州사람인데

선화宣和(송 휘종徽宗의 세번째 연호) 7
년( 1 1 2 5 )에 접반사接伴使가 되어 금金의
하정사賀正使(신년을 하례하러 오는 사
신)를 맞으러 갔다. 이때 금나라사람들이
이미 맹약을 어겼는데 연산燕山에 이르
러서는 알리불斡넙不이 입구入寇해 들었
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혹자가 급히
가지 말 것을 권하니 부찰이‘명을 받들
어 머금고 나와서는 어렵다는 소문을 듣
고 이를 중지한다면 어떻게 임금의 명을
수행하겠는가’하였다.
알리불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르러 부

찰을 만나자‘너희 나라가 신의를 잃어
내가 군사를 일으켜 남쪽을 향하고 있다.
해상지맹海上之盟은 믿을 것이 못된다’
하니 부찰이‘양국이 호친好親을 강구하
여 신임받는 사신이 뒷목을 서로 볼만큼
왕래하고 있는데 어찌 신의를 잃었다고
하는가? 태자太子(금나라 태자인 알리
불)가 맹약을 어기고 군사를 움직이니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대들었다.
오랑캐의 좌우 측근이 부찰에게 절을 하
라고 재촉하는데 흰 칼날이 숲과 같았다.
부찰이‘죽으면 죽을 뿐이지 어찌 남의
신하로서 갖춘 자가 문득 아무데나 절을
하겠는가’하였다. 혹자들이억압하고 머
리를 끄들러 바닥에 엎드리게 하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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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간창고(타임캡슐)에 들어가 5 0 0년후의 자손에게 전할 편지형식의
글을 2 0 0 8년 중에 수합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솔한삶의 족적足跡이나 부
탁의 전언등이면 좋을 것입니다.
② 세거비건립을 위하여 적립된 금액은 2천5백여만 원입니다. 세거비건
립 사업규모로 볼 때 위 금액으로는 모자랄 것같아 헌성금獻誠金을 모
으기로 하였으며 헌성하신 분의 명단은 시간창고에 넣어 전하기로 하였
습니다. 헌성금은시간창고 제작시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계좌번호 : (농협)079-12-772491 권재종(거창공종중)으로입금
문 의 처 : 011-9750-4855 권재종ㆍ016-234-1309 권종길
* 맛질 홈페이지가 5월 1일부터 w w w . m a t j i l . k r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동권씨 재경야옹공맛질화수회장權在琮

시간창고 내용물 수합 안내
지난 3월 1 3일 맛질 문회에서 결의된 사항입니다.

1 3면으로 계속


